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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correlations among scuba divers’  

knowledge of safety, compliance with safety rules, and ability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s. 

Methods: There were 317 study subject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September 21, 2012 and 

September 7, 2013, and analyzed using SPSS software version 21.0.

Results: Of the participants, 89.3% wanted to be educated in emergency care, while 69.4% indicated 

that preparedness in emergency situations for divers is insufficient. 78.5% suggested a need to creat a 

legal standard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The average scores among the participants showed 3.22 

points for knowledge of safety, 3.09 points for compliance with safety rules, and 2.91 point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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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to cope with accidents and emergency situations, with strong correlation among them. The lower 

license level they had, the lower score they indicated. 

Conclusion: We suggest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systematic educations on knowledge of safety, 

compliance with safety rules, and the ability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s and  emergency care at 

the open water level.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creat legal standards to consolidate the effects of 

these changes.

Keywords: Knowledge of safety, Compliance with safety rules, Ability to cope, Emergency situation, 

Scuba dive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여

가 활동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생활의 활력소를 찾는 중요한 요

소이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여가 활

동 유형은 휴식 등 소극적 여가 활동에서 스포츠, 

관광 등 적극적 여가 활동으로 변화하고, 자원봉

사와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 활동에도 긍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가 공간 이용도 실내 오락

공간보다 실내체육, 실외체육, 관광체험공간을 늘

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양한 레저스포츠

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1].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3,000여 개 이상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어 해양스

포츠의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11

년 우리나라 신규 다이버 배출 인구는 20,988명으

로[2] 많은 인기와 함께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스쿠버 다이버 

연간 사망자 수는 8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7명, 그리고 우리나라가 14명이며, 인구 1만 명당 

사망자는 우리나라가 0.56명, 미국이 0.27명 그리

고 일본이 0.17명이었다. 따라서 국내 스쿠버 다

이버의 사망률은 미국의 2.2배, 일본의 2.8배 수

준으로 볼 수 있어[3] 국내 스쿠버 다이버들의 위

험성을 알게 해주고 있다. 또한 스쿠버 다이버의 

감압병 증상 경험률이 18%였으며 국내 스쿠버 다

이버들의 잠수 형태에서 감압병의 위험 요인이 흔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4] 많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안전 감압 수심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또한 스쿠버 다이버들의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익사, 심장마비, 공기색전증 순

으로 익사의 원인은 그물에 걸리거나, 동굴에 갇

히거나, 패닉에 걸리는 등 안전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기타 항목에는 스크루 사고와 감

압병으로 인한 사고가 포함되어 있었다[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안전관리

에 대한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와 더

불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 없어 스쿠

버 다이빙과 관련된 사고의 공식적인 통계는 확인

할 수 없다[5]. 스쿠버 다이버와 관련된 법은 원거

리 수상레저 신고서와 다이버가 채집을 하지 못하

게 하는 법[6] 뿐이나, 그나마 제도적 장치로 있는 

유일한 법령은 잠수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

전보건법 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정기 또는 특별 안전 

보건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에서 정기적

인 교육을 받는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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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대부분의 산업잠수사가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잠수작업자에 대

한 전문화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7]. 이처럼 일부 

제도적 장치가 있는 사람들조차 교육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 관리 법령이 명확하

지 않은 스쿠버 다이버들은 다양한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실

천하지 못한 경우가 58.8%이었다는 Lee와 Jo[8]

의 연구처럼,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 

응급상황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에

서 스쿠버 다이빙은 수중에서 행하여지는 특수성

으로 인해 사소한 사고라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

는 위험한 레저스포츠이기 때문에 많은 국내 스쿠

버 다이버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동

안 스쿠버 다이버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있었

지만[4,5,9-12] 다이버들이 실제로 다양하게 발생

하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모두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사

고 및 부상 경험, 응급처치 교육 실태와 요구를 파

악하고, 안전지식, 안전수칙 준수, 응급상황 대처

능력 수준과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교

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스쿠버 다이버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파악

한다.

2)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사고, 부상경험, 응

급처치 교육 경험 및 요구를 파악한다.

3) 스쿠버 다이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

지식, 안전수칙 준수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

의 차이를 파악한다.

4) 스쿠버 다이버들의 응급처치 교육경험 유무

에 따른 안전지식, 안전수칙 준수 및 응급상

황 대처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5)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지식, 안전수칙 준수와 

응급상황 대처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지식, 안전수

칙 준수, 응급상황 대처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

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스쿠버 다이버

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상관성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국내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일부 다이빙 샵을 방문한 스쿠버 다이버 32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은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 

소지자들로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

을 듣고 서면 동의를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Song[11], An[12], Kim[13]

의 도구와 스쿠버 다이버 교육 단체인 “국제 스쿠

버학교(SSI, Scuba Schools International)”의 

입문자 다이버 교재[14]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연

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연구도구를 구성

하였다.

입문자 다이버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모든 자격등

급의 다이버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연구 도구는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응급구

조학과 교수 1인, Course Director를 포함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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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스쿠버 다이버 강사 5인, 다이빙 경력 10년 이

상 다이빙 1,000회 이상의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

고 있는 일반인 다이버 5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되었다. 예비조사는 입문자 다이버 및 입문자 

다이버 교육을 마친 인원 10명에게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문지의 이해도를 파악하고 부적절한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8문항, 다이버의 안전사

고, 부상 및 응급처치 교육 9문항, 안전지식 21문

항, 안전수칙 준수 15문항, 응급상황 대처능력 1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지식, 안전수칙준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지식이 

높고, 안전수칙 준수를 잘하며 응급상황 대처능력

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다이빙 안전지식 Cron- 

bach's α=.961, 안전수칙 준수 Cronbach's α=

.910, 응급상황 대처능력 Cronbach's α=.961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방법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스쿠버 다이버 만나고, 시기에 

따른 다양한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1차와 2차

에 걸쳐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1차 자료수집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2차 

자료수집은 2013년 7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이

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325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

한 응답을 한 8부를 제외한 317부를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

여 빈도, t-test 또는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스쿠버 다이버의 일반적 특성

전체 317명 중 남자 67.8%(215명), 여자 32.2% 

(102명)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30대가 46.1%(146

명), 20대가 26.8%(85명), 40대가 22.1%(70명) 순

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 34.4%(109명), 전문

직 30.6%(97명), 기타 17.7%(56명), 자영업 14.5% 

(46명) 순이었다. 수입은 200∼300만원 미만이 

30.3%(96명)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 미만이 

20.8%(66명), 2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이 각

각 19.2%(61명)로 나타났으며 400∼500만원 미만

이 10.4%(33명)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다이빙 자

격 취득 단체는 프로전문다이빙강사협회(PADI, 

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가 69.7%(221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이빙 경

력별로는 1년 미만이 25.9%(82명)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이 17.7%(56명), 3∼5년 미만이 15.7% 

(50명)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자격증은 중급 다이

버 32.8%(104명), 강사 28.1%(89명), 입문자 다이

버 23.7%(75명), 고급 다이버 15.5% (49명) 순이었

다. 다이빙 횟수는 50회 이하가 43.2%(137명), 101

∼500회가 19.2%(61명), 51∼100회가 16.1%(51

명), 1001회 이상이 12.0%(38명), 501∼1,000회가 

9.5%(30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스쿠버 다이버의 안전사고, 부상 및 

응급처치 교육

스쿠버 다이버의 안전사고 경험률은 24.6%(78

명)로 나타났다. 

경험한 사고의 종류는 바다에 표류하는 사고가 

28.6%(22명)로 나타났으며 조류에 휩쓸리거나 그

물이나 통발에 걸리는 사고도 각각 20.8%(16명)이

었으며 그 외에 공기고갈, 수중생물에 의한 사고, 

압력 불균형에 의한 사고, 보트에 부딪히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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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vision　 n (%)

Gender Male 215 (67.8)

Female 102 (32.2)

Age (years) 20 ≤ ~ < 30 85 (26.8)

30 ≤ ~ < 40 146 (46.1)

40 ≤ ~ < 50 70 (22.1)

≥ 50 16 ( 5.0)

Occupation Blue collar/trade 9 ( 2.8)

Self-employed job 46 (14.5)

Profession 97 (30.6)

White collar/clerical 109 (34.4)

Other 56 (17.7)

Income(\)/month < 2,000,000              61 (19.2)

2,000,000∼< 3,000,000 96 (30.3)

3,000,000∼< 4,000,000 66 (20.8)

4,000,000∼< 5,000,000  33 (10.4)

≥ 5,000,000 61 (19.2)

Agency for 
acquisition of license 

National Association of Underwater Instructor (NAUI) 8 ( 2.5)

Korea Underwater Diving Association (KUDA) 9 ( 2.8)

Scuba Schools International (SSI) 31 ( 9.8)

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PADI) 221 (69.7)

Other 48 (15.0)

Experience as a
licensed diver

< 1 year 82 (25.9)

1∼< 3 years 77 (24.3)

3∼< 5 years 50 (15.7)

5∼< 10 years 52 (16.4)

≥ 10 years 56 (17.7)

Level of diver Open Water 75 (23.7)

Advanced 104 (32.8)

Master 49 (15.5)

Instructor 89 (28.0)

Number of total 
diving made 
since qualifying 

≤ 50 137 (43.2)

51∼100 51 (16.1)

101∼500 61 (19.2)

501∼1,000 30 ( 9.5)

≥ 1001 38 (12.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uba divers (N=317)

등이 있었다. 

스쿠버 다이버가 경험한 사고 원인은 다이빙 기

술 및 체력적인 문제가 48.0%(37명)로 가장 많았

으며 물때를 맞추지 못해서가 15.6%(12명)로 그 

뒤를 이었다. 

스쿠버 다이버는 19.6%(62명)가 부상경험이 있

었으며 부상 유형은 바위나 유리 등에 의한 부상

이 50.0%(31명)로 가장 많았고 수중생물에 의한 

부상이 33.9%(21명)로 대부분이 주변 환경 요인이

었다.

스쿠버 다이버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는 71.6%(227명)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 중 

89.3%(283명)가 응급처치 교육 기회가 있다면 받

겠다고 하였으며, 69.4%(220명)가 현재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하

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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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esponse　 n (%)

Experience  with safety accident Yes 78  (24.6)

No 239  (75.4)

Type of accident experienced 
(multiple response)

Risk of drowning caused by respirator 
removal

  5  ( 6.5)

Exhaustion of air 5  ( 6.5)

Swept away with a tide 16  (20.8)

Caught in net or fish trap 16  (20.8)

Drifting in the sea 22  (28.6)

Other 25  (32.5)

Causes of accident experienced Inexperienced in equipment use 5  ( 6.5)

Delay in boat pick up 11  (14.3)

Missed high tide 12  (15.6)

Decreased skill and strength for diving 37  (48.0)

Other 12  (15.6)

Experience of injury Yes 62 (19.6)

No 255 (80.4)

Causes of injury experienced  
(multiple response)

Irregular pressure balance 4  ( 6.5)

Harpoon or boat 4  ( 6.5)

Aquatic organism 21 (33.9)

Rock or glass 31 (50.0)

Other 10 (16.1)

Educated in experience  of emergency 
care 

Yes 227 (71.6)

No 90 (28.4)

Intention to be educated in emergency 
care when opportunity arises

Yes 283  (89.3)

No 34  (10.7)

Intention to be prepared for emergency 
situation

Yes 97 (30.6)

No 220 (69.4)

Whether there is a need to create legal 
standards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Yes 249 (78.5)

No 68 (21.5)

Table 2. Safety accident, injury and emergency care related characteristics of scuba divers (N=317)

요성에 대해서는 78.5%(249명)가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쿠버 다이버

의 안전지식 차이

성별에 따른 안전지식은 여자가 평균 3.08점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p=.001), 연령

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50대 이상이 평균 2.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수입과 다이빙 자격 취득 단체에 따른 안전지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모두 평

균 3점을 넘었다. 다이빙 경력은 1년 미만이 평균 

2.9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10년 이상이 평

균 3.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p<.001) 보여 경력이 짧을수록 지

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은 입문자 다

이버가 평균 2.8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강사 

이상이 평균 3.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p<.001) 보여 자격증 수

준이 낮을수록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빙 횟수는 50회 이하가 평균 2.9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501∼1,000회가 3.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p

<.001) 보여 다이빙 횟수가 적을수록 지식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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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vision　
Score

t/F p
Mean±SD

Gender Male  3.29±0.53 3.211 .001

Female  3.08±0.53

Age (years) 20 ≤ ~ < 30  3.26±0.58 1.256 .291

30 ≤ ~ < 40  3.21 ±0.52

40 ≤ ~ < 50  3.23±0.55

≥ 50  2.99±0.43

Occupation Blue collar/trade  3.08±0.43 1.730 .146

Self-employed job  3.14 ±0.50

Profession  3.36±0.54

White collar/clerical  3.24±0.54

Other  3.26±0.62

Income(\)/month < 2,000,000               3.35±0.56 2.222 .067

2,000,000∼< 3,000,000  3.18 ±0.55

3,000,000∼< 4,000,000  3.19 ±0.50

4,000,000∼< 5,000,000   3.04±0.49

≥ 5,000,000  3.28±0.55

Agency responsible for
licensing individual

National Association of Underwater 
Instructor (NAUI)

 3.25±0.63 2.175 .072

Korea Underwater Diving Association 
(KUDA)

 3.23±0.40

Scuba Schools International (SSI)  3.19 ±0.54

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PADI)

 3.48±0.48

Other  3.15 ±0.57

Experience as 
a licensed diver

< 1 year  2.95±0.51 11.054 .000

1∼< 3 years  3.16 ±0.46

3∼< 5 years  3.26±0.51

5∼< 10 years  3.41 ±0.56

≥ 10 years  3.48±0.51

Level of diver
　

Open Water  2.89±0.52 37.029 .000

Advanced  3.07±0.39

Master  3.33±0.47

Instructor  3.61 ±0.49

Number of total diving 
made since qualifying

≤ 50  2.96±0.46 24.266 .000

51∼100  3.19 ±0.43

101∼500  3.39±0.53

501∼1,000  3.67±0.43

≥ 1001  3.57±0.51

Total  3.22±0.54

Table 3. Differences in knowledges of safety among scuba diver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1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쿠버 다이버들은 경력이 

짧을수록, 자격증 수준이 낮을수록, 다이빙 횟수

가 적을수록 안전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19(1)

42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쿠버 다이버

의 안전수칙 준수 차이

성별, 연령, 직업, 수입, 다이빙 취득 단체에 따

라서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수칙 준수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50대 이상의 안전수칙 준수 점수가 평균 2.96점으

로 가장 낮았고, 직업에 따라서는 생산직의 안전

수칙 준수 점수가 평균 2.86점으로 가장 낮았고, 

수입에 따라서는 월급이 400∼500만원 미만인 경

우 안전수칙 준수 점수가 평균 2.9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이빙 경력에 따라서는 1년 미만

인 경우의 안전수칙 준수 점수가 평균 2.8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인 경우 3.29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p<.001) 나타냈다.

자격증 수준에 따라서는 입문자 다이버의 안전

수칙 준수 점수가 평균 2.87점으로 가장 낮았고 

강사 이상이 평균 3.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p<.001) 보였다. 다이빙 횟

수에 따라서는 50회 이하로 다이빙한 스쿠버 다이

버들의 안전수칙 준수 점수가 평균 2.90점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났고 501∼1,000회가 평균 3.44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p<.001) 나타냈다. 스쿠버 다이버들은 경력이 

짧을수록, 자격수준이 낮을수록, 다이빙 횟수가 

적을수록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쿠버 다이버

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성별에 따른 응급상황 대처능력은 여자가 평균 

2.64점, 남자는 평균 3.0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p<.001) 보였다. 연령, 직업, 수입, 다

이빙 자격 취득단체에 따라서는 응급상황 대처능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전 연령대가 평균 3점을 넘지 않

았으며 직업에 따라서는 자영업을 하는 스쿠버 다

이버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평균 3.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이빙 경력에 따라서는 1년 

미만인 경우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평균 2.51점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10년 이상인 경우 평균 

3.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p<.001) 보였다. 자격증에 따라서는 

입문자 다이버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평균 2.43

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강사 이상이 3.52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p

<.001) 보였다. 다이빙 횟수에 따라서는 50회 이

하로 다이빙한 경우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평균 

2.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501∼1000회가 

3.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p<.001) 보였다. 스쿠버 다이버의 응

급상황 대처능력은 여자가 남자보다 낮으며 경력

이 짧을수록, 자격증 수준이 낮을수록, 다이빙 횟

수가 적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6.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안전지식, 안전수칙 준수 및 응

급상황 대처능력의 차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안전지식(3.33점), 안전수칙 

준수(3.17점), 응급상황 대처능력(3.07점) 점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Table 6>.

7. 스쿠버 다이버의 안전지식, 안전수

칙 준수, 응급상황 대처능력 사이의 

상관관계 

스쿠버 다이버의 안전지식과 안전수칙 준수의 

상관관계는 r=.763(p<.001)으로 높은 양적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안전지식이 높을수록 안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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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vision　
Score

t/F p
Mean±SD

Gender Male   3.11±0.46 1.400 .162

Female   3.04±0.42

Age (years) 20 ≤ ~ < 30   3.11 ±0.42 .888 .448

30 ≤ ~ < 40   3.12 ±0.47

40 ≤ ~ < 50   3.04±0.47

≥ 50   2.96±0.37

Occupation Blue collar/trade   2.86±0.25 2.013 .093

Self-employed job   3.04±0.41

Profession   3.18 ±0.44

White collar/clerical   3.14 ±0.50

Other   3.07±0.45

Income(\)/
month

< 2,000,000                3.12 ±0.44 1.619 .170

2,000,000∼< 3,000,000   3.11 ±0.45

3,000,000∼< 4,000,000   3.11 ±0.43

4,000,000∼< 5,000,000    2.91 ±0.37

≥ 5,000,000   3.10±0.51

Agency 
responsible for 
licensing 
individual

National Association of Underwater Instructor (NAUI)   3.22±0.48 .448 .774

Korea Underwater Diving Association (KUDA)   3.11 ±0.33

Scuba Schools International (SSI)   3.08±0.46

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PADI)   3.16 ±0.43

Other   3.07±0.45

Experience as
licensed diver

< 1 year   2.87±0.33 10.061 .000

1∼< 3 years   3.04±0.43

3∼< 5 years   3.18 ±0.38

5∼< 10 years   3.21 ±0.51

≥ 10 years   3.29±0.50

Level of diver
　

Open Water   2.87±0.30 31.738 .000

Advanced   2.95±0.37

Master   3.14 ±0.43

Instructor   3.41 ±0.47

Number of 
total diving 
made since 
qualifying

≤ 50   2.90±0.33 19.384 .000

51∼100   2.97±0.39

101∼500   3.25±0.47

501∼1,000   3.44±0.42

≥ 1001   3.39±0.50

Total   3.09±0.45

Table 4. Differences in compliance with safety rules among scuba diver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17) 

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지식과 응

급상황 대처능력의 상관관계는 r=.831(p<.001)로 

가장 높은 양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지식이 높을수록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수칙 준수와 

응급상황 대처능력의 상관관계는 r=.752(p<.001)

로 높은 양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를 잘할수록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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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vision　
Score

t/F p
Mean±SD

Gender Male   3.05±0.64 5.350 .000

Female   2.64±0.66

Age (years) 20 ≤ ~ < 30   2.90±0.72 .480 .696

30 ≤ ~ < 40   2.93±0.66

40 ≤ ~ < 50   2.96±0.68

≥ 50   2.75±0.47

Occupation Blue collar/trade   2.80±0.35 3.292 .012

Self-employed job   2.76±0.67

Profession   3.15 ±0.63

White collar/clerical   2.99±0.68

Other   2.92±0.69

Income(\)/month < 2,000,000                3.05±0.66 1.946 .103

2,000,000∼< 3,000,000   2.85±0.73

3,000,000∼< 4,000,000   2.86±0.63

4,000,000∼< 5,000,000    2.76±0.59

≥ 5,000,000   3.04±0.66

Agency responsible 
for licensing 
individual

National Association of Underwater Instructor 
(NAUI)

  2.91 ±0.92 2.530 .041

Korea Underwater Diving Association (KUDA)   2.97±0.52

Scuba Schools International (SSI)   2.88±0.66

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PADI)

  3.28±0.59

Other   2.87±0.69

Experience as
licensed diver

< 1 year   2.51 ±0.57 18.769 .000

1∼< 3 years   2.81 ±0.57

3∼< 5 years   3.02±0.64

5∼< 10 years   3.15 ±0.70

≥ 10 years   3.36±0.58

Level of diver
　

Open Water   2.43±0.61 74.890 .000

Advanced   2.65±0.43

Master   3.15 ±0.47

Instructor   3.52±0.54

Number of total 
diving made since 
qualifying

≤ 50   2.52±0.54 48.573 .000

51∼100   2.81 ±0.40

101∼500   3.24±0.62

501∼1,000   3.52±0.50

≥ 1001   3.51 ±0.53

Total   2.91 ±0.60

Table 5. Differences in ability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s among scuba diver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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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perience educated 
emergency care 

t p
Yes No

Mean±SD Mean±SD

Knowledge of safety   3.33±0.53   2.94 ±0.46   6.454 .000

Compliance with safety rules   3.17 ±0.46   2.88 ±0.36   5.913 .000

Ability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s   3.07±0.66   2.54 ±0.55   7.377 .000

Table 6. Differences in knowledge of safety, compliance with safety rules, and ability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educated emergency care

Variables Safety knowledges
Compliance with 

safety rules
Ability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s

Knowledge of safety 1

Compliance with safety rules 
.763

(p=.000)
1

Ability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s

.831

(p=.000)

.752

(p=.000)
1

Table 7. Correlation among knowledge of safety, compliance with safety rules, and ability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s

Ⅳ. 고 찰

수상 레저스포츠 이용객들은 위험한 운전과 수

상 레저 스포츠 시설의 안전 장비에 대한 미비를 

가장 큰 활동 저해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13]. 

그 중 스쿠버 다이빙은 사고의 발생 건수는 적지

만 치명도가 높으므로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종목이다[1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

전사고 및 부상 경험, 응급처치 교육 실태와 요구

를 파악하고, 안전지식, 안전수칙 준수, 응급상황 

대처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교육의 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67.8%로 나타났으며 연

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직업은 사무직, 그리

고 수입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남자의 레저 스포츠 활동비중은 

여자보다 크고 경제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이빙 자격 단체는 프로전문다

이빙강사협회(PADI, 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가 69.7%로 가장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조사기간에 PADI 행사가 겹쳐 있

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사고 경험률은 24.6% 

(78명)로 나타났으며 경험한 사고의 종류는 바다에 

표류하는 사고가 28.6%(22명)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조류에 휩쓸리거나 그물이나 통발에 걸리는 

사고도 각각 20.8%(16명씩)로 나타나 Jung 등[3]

이 보고한 스쿠버 다이버들의 사망사고 원인과 일

부 일치하였다. 스쿠버 다이버들이 경험한 사고 원

인은 다이빙 기술 및 체력적인 문제가 48.1%(37명)

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물때를 맞추지 못해서가 

15.6%(12명), 보트 픽업 지연이 14.3%(11명), 장비

사용 미숙이 6.5%(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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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미준수, 장비의 미점검, 기술적 한계로 

인한 스쿠버 다이버들의 사고 원인은 Gu[10]의 연

구에서 교육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안전 감압 미

준수, 안전장비 부재, 조류에 의한 위험 등이 다이

버의 위험 노출원인이라고 한 결과와 일치했다.

스쿠버 다이버의 부상경험은 19.6%(62명)로 나

타났으며 부상의 유형은 바위나 유리 등에 의한 

부상이 50.0%(31명)로 가장 많았고 수중생물에 의

한 부상이 33.9%(21명)로 그 뒤를 이어 주변 환경

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Taylor 등

[16]은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흔한 손상은 압력손

상(barotrauma)이었으며, 1번 이상 중이압착(ear 

squeeze)을 경험한 경우가 52.1%, 부비동 압착을 

경험한 경우가 34.6%, 치아압착을 경험한 경우가 

9.2% 순이었다고 보고했다. 

스쿠버 다이버들 중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는 대상자는 71.6%(227명)로 나타나 Lee와 

Lee[17]의 연구에서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을 받은 

스쿠버대상자가 30.5%로 나타난 것보다 매우 높

았다. 이는 프로전문다이빙강사협회(PADI)에서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가 69.7%로 많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고, 이들이 프로전문다이빙강사협회의 

EFR(Emergency First Response)과 같은 응급처

치 교육[18]을 받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프

로전문다이빙강사협회에서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

들이 안전지식 3.48점, 응급상황 대처능력 3.28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이런 교육과 상당히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 중 89.3%(283명)가 응급처치 교육 기회

가 있다면 받겠다고 하였고, 69.4%(220명)가 현재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스쿠버 다이버들은 응

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지속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고 있었으며, 안전대책 마련

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스쿠

버 다이버들의 응급처치 교육은 다이빙 코스의 한 

과정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배울 수 있게 되어 있

는데 이 과정이 지속적인 재교육을 하지 않고 있

으며 응급처치 교육을 응급처치 강사나 의료인이 

아닌 스쿠버 다이빙 강사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스쿠버 다이버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보다

는 응급처치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체계적인 응급

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은 78.5% 

(249명)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많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쿠버 다이버의 국가 자

격화와 개별법의 신설을 통해 법적 보호와 안전성

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Jung과 Park[1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했다. 그러

나 법적 기준이 필요 없다고 한 경우도 21.5%였는

데,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안전사고에 대한 위

험 인지가 부족하고 취미생활에 대한 강제성이 부

담스럽고 당장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경각

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지식은 평균 3.22점, 안

전수칙 준수는 평균 3.09점, 응급상황 대처능력은 

평균 2.91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안전지식

은 있으나 그에 따른 안전수칙 실천 정도는 안전

지식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

고의 대처능력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사례교육을 통해 스쿠버 다이버들이 안전 불감

증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한 

Kang 등[20]의 연구처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꾸준한 재교육으로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

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지식과 응급상황 대처

능력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Ra[21]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Lee와 Lee[17]의 연

구에서도 남자가 기본인명구조술 실시능력이 높았

다. 이는 여자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더 

취약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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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필요하다. 다이빙 경력이 짧을수록, 다이

빙 자격증 수준이 낮을수록, 다이빙 횟수가 적을

수록 안전지식과 응급상황 대처능력 또한 낮게 나

타났다. 특히 수준이 낮은 다이버일수록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수준이 낮은 다이버들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이빙 횟수가 많은 스쿠버 다이버들은 평상시

보다 다이빙시 불안이 적게 나타났으나 다이빙 횟

수가 적은 스쿠버 다이버들은 평상시보다 다이빙

시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난 것처럼[22] 다이빙 횟수

는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도 스쿠버 다이버들이 다이빙 경력, 

자격 수준, 다이빙 횟수에 따라 안전지식, 안전수

칙 준수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p<.001), 스쿠버 다이버들의 자격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다

이빙 경력이 짧을수록, 자격수준이 낮을수록, 다

이빙 횟수가 적을수록 안전지식, 안전수칙 준수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낮아 이들에 대한 집중적

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쿠버 다이버들 중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안전지식 3.33점, 

안전수칙 준수 3.17점, 응급상황 대처능력 3.07점

으로 모두 유의하게(p<.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대상자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면서 

안전과 응급상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갖게 되

어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

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가동시

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안전지식, 안전수칙 준수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 

사이에는 모두 유의하고(p<.001)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이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

며, 결국 안전지식이 높고 안전수칙을 잘 준수 하

는 사람이 응급상황 대처능력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대처능력이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은 물론 안전지식을 높이고 안전수칙을 철

저히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사고, 부상경

험, 응급처치 교육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안전

지식, 안전수칙 준수와 응급상황 대처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사

고 예방과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스쿠버 다이버들은 위험 노출에 비해 

응급상황 대비책은 미흡했으며, 응급처치 교육과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

요성을 나타냈다. 또한 스쿠버 다이버들은 알고 

있는 안전지식과 안전수칙 준수 정도에 비해, 응

급상황 대처능력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다이빙 수준이 낮을수록 이런 정도가 심하였

다.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의 안전지식과 

안전수칙 준수 그리고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유의

하게 높았고, 이들 사이에는 강한 양적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따라서 스쿠버 다이빙의 특성상 제한된 지역에 

제한된 인원만 있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버들이 서

로에게 최초반응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입

문자다이버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응급처치 

교육과 안전지식, 안전수칙 준수,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속적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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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다이빙 경험이 가장 짧은 입문자 다이버들의 안

전지식, 안전수칙 준수,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특

히 낮았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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